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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규모·복합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참조하고 있는 재난 메뉴얼, 관련 법규 등의 비정형 텍스트 형태의 재난정보와 재난 유관기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정형의 다

양한 재난정보의 상호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난 관련 유관기관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재난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방

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경주, 포항 등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진을 중심으로 지진 메뉴얼,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등 비정형 정보와 지진 관련 유관시스템 내 정형  지진정보를 대상으로 정형·비정형 정보 연계를 수행하고 최종적

으로는 연계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진 상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구축된 서비스를 통해 업무담당

자는 비정형·정형 정보가 융합된 범부처 및 기관의 지진정보를 획득하여 효과적인 지진 상황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searchers have increased their interest in effectively managing the disaster that appear in large scale and complex form. There are 
two types of disaster information, which are unstructured text data and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text data usually refers to text 
documents that have been referenced by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such as disaster manuals and related regulations, while 
structured data refers to various disaster information build in the disaster related organiz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of constructing a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at enables joint use of disaster related organiz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utual linkage system by utilizing both unstructured and structured form of disaster  information. Especially, Based 
on the linkage information between structured earthquake information in earthquake related system and earthquake manual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disaster, we propose a service that provides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earthquake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task manager will perform effective earthquake state management by acquiring the integrated structured and 
unstructured earthquake information of the minist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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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주, 포항 등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다. 2016년 9월, 5.1 규
모의 경주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가 전달되는데 10분, TV 자막방송이 최소 3분에서 최

대 19분까지 소요되는 등 우리나라의 재난경보시스템이 충분

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기존 지진 

경보 발령까지의 절차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前 국민안전처)
로 이원화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주 지진 

이후 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다

[1][2]. 그 결과 2017년 11월, 5.5 규모의 포항 지진 발생시 지진 

경보는 1분 이내에 발송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진동

보다 긴급문자를 더 빠르게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3].  포항 지

진을 이후로 정부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각 재난 유형별로 해

당 소관부처가 경보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

고 있다. 이는 소관부처가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대국민 경보

를 발령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 지

진 피해를 여러 차례 경험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지진 발

생 후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발

생을 대비하고 있다[4].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반복된 지진 

사례를 통해 국내 지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및 재난 유관기관에서는 다

각도의 노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효율적인 지진관리체계를 위한 국내의 지진 재난 

대책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
내의 주요 재난관리체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재난 유형

별로 각기 다른  주관부처 간 분산대응이 이루어지고, 협조체제

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응 상황에서의 체

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5]. 

그림 1. 비정형·정형 재난안전정보 활용 As-is, To-be 
Fig. 1. Disaster Safety Utilization As-is, To-be

또한, 현재의 재난 관리는 무엇보다 재난 매뉴얼, 관련 법규, 
재난 담당자의 경험, 상황인식 등과 같은 비정형 혹은 비체계적

인 정보들이 중요하다[6].  이러한 형태의 재난관리는 어느 분

야보다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재난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분야 전문가들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요인 중 정보 공유체계, 
업무 협조체계 그리고 민간 협조체계를 핵심요인으로 도출하

였다[7]. 즉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수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

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정보는 여러 재난 유관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각각 

흩어져 있어 업무 담당자가 관련 정책 수립 등 재난 관련 업무

에 필요한 재난안전정보를 파악하고 획득하기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재난관리 업무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난 매뉴얼, 관련 법 등 비정형 재난정보와 재난 유관기

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재난 관련 시스템 내 정형 재난정보 

연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주

요재난 유형 중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정보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은 재난관리 담당자가 

현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과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서비스 구축  이후에 대한 향후 모습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 지진 발생현

황 및 지진 관련 정책과 국내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  및 관리되

고 있는 지진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비정형·정형 

지진정보 간 연계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지

진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한계점, 향후연구 방향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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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2-1 국내 지진 현황 및 정책

지진이란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을 말한다[8].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며 자연

자해 중에서도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이

다[9].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1999부터 2008년까지 발생했던 

자연재해 중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전체의 약 46% 
였으며, 전체 예상 피해액 중 약 43.4%가 지진으로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10]. 
<그림 2>는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현황을 나타낸 것이

다.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기존 국내에서 발생

한 지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도 4~6 사이의 지진이 계속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 안전한 나라

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진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등 2020년

까지 지진 조기경보(50초  → 10초),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

화, 2020년까지 주요시설 내진보강(2조8천억), 원전 내진보강

(규모 7.0) 및 단층조사 등을 포함하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지진방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간 지진알

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행동요령 전파 및 교육훈련을 확대

하며, 지진 대피시설 및 구호체계를 개선한다. 둘째,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향상,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

설의 내진보강 및 자기책임을 강화한다. 

그림 2. 국내 주요지진 발생 현황 현황 

Fig. 2. Domestic Major Earthquakes Satus
※ Source: Meteorological Office

셋째, 단층조사 등 지진연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진방재 인력 및 예산을 확대

하고, 지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 매뉴얼 및 대응체계를 개

선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11]. 

2-2 국내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지진 정보 

1999년 당시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통합

지진관측망(Korea Integrated Seismic System; KISS)을 구축 및 

운영하여 이를 통해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협

약하였다. 이후 2003년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지

진 관련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12].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는 통합관측시스템, 지진통보시스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등 지진 관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에 배치된 지진관측망 및 지진 가속도 계측기 등을 통해 관

측된 지진파 등 지진관측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고 있다

[13][14].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의 관측 정보 이외에 지진관리 업

무에 활용되는 정보로는 지진 매뉴얼, 지진 관련 법규 등 이 있

다. 지진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련 법규로는 지진재

해대책법이 있다. 그러나 매뉴얼은 세분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 기관별로 작성되어지므로 작성 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매

뉴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8]. 

그림 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 

Fig. 3. Some of Earthquake Disaster Countermeasures Law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19, No. 1, pp. 67-73, Jan. 2018

http://dx.doi.org/10.9728/dcs.2018.19.1.67 70

또한 매뉴얼 및 법규 내에는 지진 방재정책 수립 등 지진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그림 3>과 같이 정의되

어있다.  예를 들어, 업무담당자는 지진해일의 예방 및 대비, 내
진대책 수립 등을 위해 해안침수예상도, 침수흔적도, 지진위험

지도 등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다. 그러나, 법규에는 활용해야 하는 정보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 획득 가

능한 경로에 대한 내용은 법규 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매뉴얼

과 법규 내에 활용하도록 정의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 획득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실제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내에만 수십개 이

상의 관련 정보가 정의되어 있으며, 정의된 정보는 범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개의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개

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이를 빠르

게 파악하여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타 분야에 비

해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태였지만 지진관리의 중

요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정보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

용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지진 관련 매뉴얼, 법

규 등에 명시된 지진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할 때,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법규에 명시된 지진 정보를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 내 지진정보와 연계하는 방법론을 제안

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축한 지진정보 공동

활용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추가로 소개하여 효율적으로 지진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Ⅲ. 비정형·정형 지진정보 연계 및 서비스

기존 부처별 일방향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유관 기관

들 간의 정보접근 및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들의 재난대응 방법은 개별적 조치에 그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자주 활용하고 있는 매

뉴얼 및 법규 내 명시된 재난정보가 각 기관의 재난관리시스템 

내 재난정보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 부처에

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난매뉴얼 및 

법규 내에서 명시되어 있는 재난정보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

함으로써 범부처 간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체계를 마

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진정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진관리 업무 담당자가 활용하는 정보로는 지진 위기관리 실

표 1.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 현황 (일부) 
Table 1. Earthquake Related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Organizati

on System Inform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System

Propagation of
earthquake situation

Information
Accelerometer data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acceleration,
Measurement
information

Earthquake
Exposure System

Status of earthquake
occurrence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

Earthquake, Tsunami
Damage Information

Inundation trail
management
system

Flooding Mark Map

Meteorologi
cal

Administrati
on

Combine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Disaster News and
Information

National
Earthqu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tatus of earthquake
occurrence

K-Wate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arthquake Status by

Region

Integrated Seismic
Monitoring System

Earthquake early
warning

Seoul
Metropolitan
City

Monitoring System
Measurement

Information of Han
River Bridges

Busan
Metropolitan
City

Instrumentation
Management
System

Measurement
Information of

Gwangandaegyo Bridg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
re and
Transport

Geospatial
Information
Platform

Numerical Map ,
GNSS Measurement

National
Geotechnical
Information

Database System

Geotechnical
Informatio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arine Information
Portal

Topographic Map,
Nautical Chart

  

무매뉴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계 

대상이 되는 범부처의 지진 관련 시스템 내 재난정보는 2016년 

실시된 재난안전정보통신협의회 대상 현황조사 결과를 활용하

였다. 본 현황조사는 71개 재난 유관기관, 287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356종의 재난정보를 도출하였다.  
조사된 재난정보 중 주요 재난에 활용되는 공통정보를 포함

한 지진정보는 약 453종으로 확인되었다. <표 1>은 그 중 일부

이다. 조사된 정보에는 국가에서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

는 재난관리단계(5개), 재난분류유형(31개), 협업기능(13개), 
위기관리유형(29개), 정보유형(7개)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재난관리에서 사용

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업무 담당자가 지진정보를 제

공 받는 경우에 분류체계 정보도 함께 제공 받아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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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진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구축 방법

Fig. 4. Earthquake Information Collaboration Service    

시스템 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먼저, 비정형 정보인 지

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내에서 지진관

리를 위한 지진 경감대책 수립, 내진등급 기준 제정, 지진 위험

지도 작성 등의 업무단위별 지진정보를 정보 추출기를 통해 추

출한다. 추출 대상이 되는 업무단위 및 지진정보는 본 연구진

이 앞선 연구에서 구축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업무단위별 지진정보는 범부처 지진 관련 정보시스템 

내 지진정보와 매핑과정을 거친다. 매뉴얼 및 법규 내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는 지진정보 매핑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비정형 

정보인 매뉴얼, 법규와 각 기관의 지진정보 관련 시스템 내 정

형 정보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된다. 구축된 연계체계를 활용하

면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기준으로 대응되는 지진정보를 빠르

게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지진 정보를 기

준으로 어떠한 업무에 활용되는 정보인지 역시 확인이 가능하

다. 또한, 구축한 연계체계를 기반으로 업무 담당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기 위한 범부처 지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프

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그림 5 지진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화면

   Fig. 5 Earthquake Information Collaboration Service    

구축된 프로토타입 서비스의 화면은  <그림 5>과 같다. 업무 

담당자는 지진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검색 기능에 특정 지진관

리 업무를 입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진정보

를 검색 결과로 획득할 수 있다. 제공하는 지진정보에는 공동활

용을 위한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 항목은 정

보명, 정보에 대한 설명, 기관명, 정보시스템, 정보제공처, 담당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으로는 검색한 업무가 명시되

어있는 비정형 문서인 매뉴얼, 법규 정보의 전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정보도 함께 구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지진정보 공동활용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지진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지진대책법을 대상으로 데이터 범위를 한정하여 구

축되었으나, 향후에는 일일상황일지, 재난백서, 상황전파시스

템 정보, 뉴스, SNS 정보 등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더 많은 비정형 지진정보와 연관된 

지진정보 역시 함께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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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재난 담당자는 재난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뉴얼, 법규, 재난 백서 등 비정형 텍스트 정보를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해당 정보 내에는 특정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가 실제

로 이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획득 경로, 정보 형태 등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설명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명시된 재난정보들이 대부분 각 부처가 구축한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 내 각각 관리되고 있고, 업무 담당자가 참고하고 있

는 정보와 상호연동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난정보의 활

용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 내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업무 담당자들이 활

용하는 비정형 문서인 매뉴얼 및 법규 정보와 연계하여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처와 재난 유관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지진정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텍스트 데이터인 지진 매뉴얼, 관련 법규 내에서 세부 업

무 단위를 추출하고, 해당 업무별로 필요한 범부처 지진 정보시

스템 내 지진정보와 매핑하였다. 매핑 대상이 되는 지진정보는 

2016년에 재난안전정보통신협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현황조

사 결과로 도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진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담당자가 업무 단위를 기본으로 필요한 지진 관련 시스템 및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접근 및 획득하

는 것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함으로써 재난관리체

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

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재난 분야에

서도 빅데이터, IoT, 관측 정보 등 다양하고 많은 재난정보를 수

집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정형·정형 정보의 미연계로 겪는 업무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상호 연동을 통해 공동활용 활성화 및 

예측분석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계체계는 분석 정보 및 분야

에 따라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는  

지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체계를 적용하였으나 지진을 제외

한 주요 재난유형에 적용하여 공유체계를 확장할 수 있다. 매뉴

얼과 법규 정보 이외에도 업무 활용도가 높은 일일 상황일지, 
뉴스 등 다른 비정형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재난의 발생 

현황을 타 정형 재난정보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함께 모니터

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진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주요 재난유형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재난유형까지 확대하여 공유를 위한 연계체계를 반

드시 구축하고 비정형·정형 재난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용, 재
난관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합시너지를 창출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매뉴얼 및 법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범위도 일일

상황일지, 재난백서 등과 같은 현재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활용도가 높은 비정형 문서와 SNS 와 뉴스 정보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정형 문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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